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13학번 김도한입니다. 저는 현재 포스코에 입사하여 즐거운 시간

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님들께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1년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후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점이 중요한가?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 많은 친구들이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점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

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학점이 높은 친구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낮은 친구들이 붙기도 합

니다. 이렇듯, 높은 학점이 합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된

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부생 입장에서 학점은 대학 4년간의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관심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스펙(수상내역, 어학 등등)은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스펙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취업 준비기간 초반에는 수상내역이나 인

턴 횟수가 많은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

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접을 가보면, 경험(수상, 인턴 횟수)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잘하는 친구들은 적었습니다. 아마도 단지 스펙만을 위해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 고민했던 경험들은 

설득력있고 당당하게 답을 잘했습니다. 반대로,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경험들은 답변을 잘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답변을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후배님들은 스펙을 위해서 인턴활동, 공모전에 참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경험들이 

취업과정에서,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각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3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① 자기소개서 

저는 “경험 분석”, “남이 보기에 잘 쓴 자소서 작성하기”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 분석” 

자기소개서는 본인 경험을 통해 강점과 배운 것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어떤 경험을 써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본인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

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동안 했던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등 저의 모든 경험들을 나열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등을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자소서 문항별로 적을 수 있는 경험들이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예를 들면, 도전정신-

공모전 참여경험 등) 

 

“남이 보기에 잘 쓴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를 읽는 대상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 할지

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룬 경험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항을 기업 입장으로 바꿔보면 

“회사 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가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혼자 자소서를 쓰게 되면 이러한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친구들과 자

소서를 많이 돌려보고, 교내 취업 컨설턴트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인적성 

사실 인적성 검사는 저도 가장 많이 떨어졌던 전형이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각 영역별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

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내내 4, 5시간 이상은 인적성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③ 면접 

면접은 취업을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 면접에 관해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경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면접 시간은 대체로 10분 내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나

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면접자들이 면접장에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에 어떤 경험을 말할지 고

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면접 스터디와 교내 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긴장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

디와 교내 컨설턴트를 통해서 모의 면접을 수없이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왠만한 질문에 

관해서는 툭치면 툭하고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라” 입니다. 

저는 각 기업별로 면접 날짜가 잡히면 최소 100개가 넘는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기

업의 사업내용, 내가 어필할 경험과 강점, 전공 등 카테고리를 나눠서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을 작

성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과 답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작성하면서 경험 정리 뿐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생

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대처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장에서 이 질문리스트에 벗어났던 질문은 몇 개 없었던 것 같습니다. 

 



4. 하고 싶은 말 

취업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탈락을 경험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

어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제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은 불

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모두 원하는 곳

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